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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활의지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숙

식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 504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SPSS 23.0, AMOS 23.0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활의지의 구조모형에서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와 자활의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가 각각 유의하였다. 셋째, 출

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와 자활의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

식의 다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넷째, 수감횟수 및 최초범죄연령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잠재

평균 차이를 분석하고, 변인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정된 연구모형은 수감횟수

를 기준으로 구분된 모든 집단과 최초범죄연령을 기준으로 분류된 모든 집단에 대해 좋은 적

합도를 보였고, 구조모형이 집단 모두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

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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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문제, 특히 재범의 문제는 오늘날 세계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공통

의 문제이다. 재범과 관련된 영국의 통계를

보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 중

43%가 1년 이내, 55%가 2년 이내, 68%가 3년

이내에 다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

고(Cosgrove & O’Neill, 2011), 미국의 법무부 통

계에 의하면 출소자의 3분의 2가 3년 이내에

새로운 범죄로 체포되고, 2분의 1이 넘는 숫

자가 다시 수감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est,

Sabol, & Greenman, 2010).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53,202명에서 55,436명의 성인 수형자가

석방되어 사회로 돌아오고 있다(e-나라지표,

2016). 그러나 대다수의 출소자들은 사회적응

및 재사회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

게 되는데, 출소 후 사회복귀를 방해하는 가

장 큰 요인은 취업실패와 그로 인한 경제적

빈곤이다(김대권, 정우일, 2010; 김선희, 최병

욱, 2012). 출소 후 재취업을 통한 정상적인

경제생활의 영위가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출소자에게 있어 취업은 가장 필요한 보

호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전과기록으로 인한

신분상의 제약, 경력단절, 불량한 신용상태 등

의 저해 요인들은 이들에 대한 고용기피 누적

의 문제를 초래하였다(조희원, 도광조, 2014).

이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기술이 없

거나 직업능력이 부족한 출소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위탁직업훈련을

제공하고,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기업체와 연계하여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 교육 후 자격

증을 취득하였거나 특정 직종에 필요한 숙련

기술을 습득한 출소자에게 소자본 창업에 필

요한 창업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

을 실시하고 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7).

이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출소자 서비스는 대체로 출소자의 자립과 재

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그러나 출소예정자에게 시행되

고 있는 직업훈련이 출소 후 취업으로 이어지

는 비율이 매우 한정적이고, 금전적 지원의

한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양난미,

이건화, 송미경, 이은경, 2016). 출소자의 자활

과 관련하여 송순동(2008)은 경제적 자립을 통

한 출소자들의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 제도적 장치나 지원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며, 중요한 것은 출소자 본인의 의지라

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난미 외(2016) 또한 출

소자의 취업 및 취업상태 유지의 모든 과정에

서 가장 핵심적인 보호요인은 출소자의 의지

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출소자가 외부의 지원

이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

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 즉 자활의 과정에서

출소자 본인이 갖는 의지의 중요성을 시사한

다.

자활의지(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란 외

부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심리적 능력으로(박경숙, 박능후,

2001), 빈곤층이 빈곤으로부터 탈피하여 건강

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요한 변수이다(장용언, 임중철, 2015). 자활

은 크게 경제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는데, 정서적 자활은 외부의

사회․경제적 지원에서 벗어나 본인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써, 자활의지는 바로 이러한 정서

적 자활을 측정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이래

혁, 김승아, 노혜진 2007).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 연령(Amy, 2000), 소득, 부

채(Hawkins, 2002), 육체적․심리적 건강(김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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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자아존중감(김승

의, 2006), 사회적 지지(박영란, 강철희, 1999;

이병하, 2003)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사회적

지지는 출소자의 자활의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많은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

다(양난미 외, 2016; 양혜경, 서보람, 2014; 한

순옥, 2014).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란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물질적․심리적 도움으로, 개인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모든 형태의 상호작용(Cobb, 1976)

또는 한 개인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

(Cohen & Hoberman, 1983). 출소자들에게 경제

적․심리적 지지자의 존재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재범을 억제시켜 주는 동시

에 재사회화 정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

는데(임봉기, 2010), 사회적 지지망은 출소자들

의 가치관과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시

키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홍봉선, 2002). 실제

로 출소 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집단에

자연스럽게 소속되고 가족 및 친구와의 만남

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사회 적응수

준이 향상되었으며(장완영, 2009), 진로단절을

극복하고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선숙, 2010). 이러한 연구결

과들은 사회적 지지가 출소자의 자활의지 향

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

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과정을 거

쳐 자활의지에 이르는가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밝힌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출소자의 자활

의지 향상을 통해 재범 예방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사회적 지

지와 자활의지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찾

아내어 사회적 지지의 미흡 또는 부재 시, 이

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자활의지를 증

진시키는데 요구되는 보호 요인들의 효과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소

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

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사회적 지지가 자활

의지에 이르는 경로에 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매개변인으로 상정하였

다.

자아탄력성(self-resilience)이란 적절한 자아통

제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

레스가 많은 환경에 융통성 있게 반응함으로

써 성공적인 적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의

미한다(Block & Kremen, 1996). 출소자들에게는

수감 중에 형성된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

는데, 수감생활로 인해 수동적인 교도소형 인

간이 되며, 사회에 나왔을 때 문화 지체로 인

한 괴리감을 느끼고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

제에 봉착하게 된다(이동훈, 신지영, 오혜영,

박성현, 2015). 그러나 위기 상황에 있는 모든

출소자들이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졌

을 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우

가 있는가 하면 좌절하고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위종희, 조규판, 2014),

자아탄력성은 이러한 개인의 행동을 결정짓는

심리적 특성으로 작용한다. 이상의 연구결과

는 자아탄력성이 적극적인 문제 해결능력과

건강한 사회적응의 토대로서 출소자의 자활의

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

출소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

른 요인에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active

stress-coping method)이 있다. 염정선(2014)은 출

소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들

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752 -

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지원 및 사회적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출소자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습득하고, 그

대처방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 잘 대응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적극적인 스트레

스 대처란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경험에 대

하여 개인이 심리적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

행동양식(Pearlin & Schooler, 1978)으로, 스트레

스를 다루는 행동적․정서적․인지적 시도라

할 수 있다(Lazarus, 1998). 이상의 연구결과는

출소자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

로 인한 스트레스가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심

리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이것은 결국 출소자

의 자활의지나 근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나타냄으로써 스트레스 대처방식

이 출소자의 자활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앞서 언

급한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예측요인으로도 중요

하게 논의되어 왔다(Cook & Bickman, 1990;

McAuley, Bane, & Mihalki, 1995). 우선 자아탄력

성은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한 선행연구들(김현중, 2012; 민그

래, 이희선, 2013; 정지영, 임정하, 2011; Cohen

& Wills, 1985)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

성이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며, 사회적 지지

가 위기에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인

자아탄력성을 발달․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가

족, 친구 등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주어지는 지

각된 지지는 개인이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형

성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

써 개인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켜 주는 중요

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위종희, 조규판,

2014).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또한 사회

적 지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지지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는다고 밝힌 선행연구

(박선정, 정규석, 2016; Cohen & Wills, 1985)에

서는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

수록 적극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한다고 보고

하였다.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

로 얻게 되는 사회적 대처자원으로서의 사회

적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를 완충

시키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준

다는 것이다. 또한 매개변수로 상정한 자아탄

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에 정

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선행연구(Cohen

& Wills, 1985; Cook & Bickman, 1990; Gottlieb,

1983; McAuley et al, 1995)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

어 있으며, 에너지가 풍부하여 여러 분야에서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혀졌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이 자신의 스트레스 대처자

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고, 문제 중심의 적극적 대처방

식을 사용한다는 연구결과(김광웅, 2007)는 자

아탄력성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주

요한 보호요인임을 나타낸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사회적 지지가 출소자의 자활의지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근거로 사회

적 지지가 출소자의 자활의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

레스 대처방식을 매개로 자활의지에 간접 영

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가정 하에 부분매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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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여 통합적인 모형

안에서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

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한편 재범 여부는 출소자의 자활의지를 평

가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수감횟수와 최

초범죄연령은 출소자의 재범가능성을 예측하

는 데 설명력이 높은 요인으로 논의되어 왔다

(신연희, 2007; Baumer, 1997). 수감횟수란 ‘하

룻밤 이상의 기간 동안 소년원 또는 교도소

에 갇힌 횟수’(White, Chafetz, Collins-Bride, &

Nickens, 2006; Khan et al, 2009)로, 수감횟수와

재범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Baumer, 1997;

Blaginin, 2008; Dejong, 1997; Liu, 1999; Smith &

Gartin, 1989)에서는 수감횟수가 많을수록 재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며, 수감횟수가

재범과 유의한 연관이 있는 독립변인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최초범죄연

령이란 ‘범죄를 저질러 처음으로 경찰 혹은

검찰에 체포되어 구금시설에 갇힌 연령’(신연

희, 2007; Liu, 1999)으로, 최초범죄연령과 재

범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 선행연구(노일석,

2010; 박지선, 2015; 황진규, 2011; Loeber &

Loeber, 2002; Mitchell, Parent, & Barnett, 2002;

Patterson & Yoerger, 2002; Wierson & Forehand,

1995)에서는 최초범죄연령이 낮을수록 재범가

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감횟수와 최초범죄연령에 따

라 자활의지 및 자활의지의 관련변인으로 설

정한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적극적인 스트

레스 대처방식의 잠재평균 및 이들 변인 간

경로계수에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다집단 분석을 실행

하기 위해서는 집단 구분에 대한 기준이 필요

하다. 우선 수감횟수의 경우, 초범집단, 즉 수

감횟수가 1회인 집단과 재범집단, 즉 수감횟

수가 2회 이상인 집단 간 재범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이 가운데 수감횟수가 5회 이상인 집

단은 다른 재범집단에 비해 재범률이 현저하

게 높으며, 수감횟수가 2-4회인 집단 간 재범

률의 차이가 미미하게 나타난 선행연구(법무

부, 2015; Fine, Cavanagh, Donley, Frick,

Steinberg, & Cauffman, 2017; Hirschel, Hutchison,

& Dean, 1992)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수감횟수가 1회인 집단, 2-4회인 집단, 5회

이상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

시하였다. 또한 최초범죄연령의 경우, 범죄

연령과 관련된 선행연구(Martins et al, 2014;

Pechorro, Nunes, Jiménez, & Hidalgo, 2015;

Phillips, 2017)에서 연령 구분이 10대는 청소년

기(adolescence), 20대는 청년기(young adulthood),

30대 이상은 성인기(adulthood)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10대를

청소년기(adolescence), 20-29세를 청년기(young

adulthood), 30대 이상을 성인기(adulthood)로 구

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내

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

활의지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2. 수감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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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와 최초범죄연령에 따라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활의지의 잠재평균 및 변인 간

경로계수에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

로부터 숙식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 510명이

다. 본 연구에서는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 산하 <가족희망센터>의 연구용역과제

｢출소자 가정 복원을 위한 가족 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12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설문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

다. 이를 위하여 서울, 인천, 경기, 경기북부,

강원,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 경남 지역 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총 9개 지부에 연구목

적, 설문내용, 실시방법 및 유의사항이 적시된

공문을 발송하여 각 지부 숙식지원 담당자의

협조 하에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숙식지원

대상 출소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 자료의

활용과 범위, 비밀유지 등에 대해 충분히 설

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개인별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봉인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요청

하였으며, 각 지부에서 발송된 설문지를 회수

하여 확인한 후, 불성실하게 응답한 6부를 제

외하고 최종적으로 504부를 분석에 활용하였

다. 이 가운데 남성은 496명, 여성은 8명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도구

사회적 지지

출소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Zimet, Dahlem, Zimet과

Farley(1988)가 개발한 사회적 지지 다차원척도

(Multidimensional Scale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본 연구 목적과 대상을 고려하여 이

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가족 지지, 친구 지

지, 주요타인 지지 각 4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지지 문항에는 ‘나의 가

족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

한다’, 친구 지지 문항에는 ‘나에게는 나의 슬

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친구가 있다’, 주요타

인 지지 문항에는 ‘가족, 친구 외에도 내 주위

에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

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

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MSPSS의 합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용 수

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집된 자료의

내적신뢰도(α계수)는 가족 지지 .927, 친구 지

지 .885, 주요타인 지지 .945로 측정되었다.

자아탄력성

출소자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Klohnen(1996)이 개발, 박현진(1996)이 번안, 김

인경(2012)이 수정한 척도를 성인에게 적합한

내용과 표현으로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Klohnen(1996)은 능숙한 자기 표현력을 측정

하는 자신감 9문항, 대인관계에서의 통찰력과

따스함을 측정하는 대인관계 효율성 8문항,

낙관적 태도 10문항, 생산적이고 자율적인 활

동력을 측정하는 분노조절 2문항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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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개의 자기보고식 자아탄력성 척도를 개

발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

로 평정하도록 하였고, 부정적 진술문은 역점

수로 환원하여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수집된

자료의 내적신뢰도(α계수)는 자신감이 .829, 대

인관계 효율성이 .869, 낙관적 태도가 .750, 분

노조절이 .721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출소자의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

정하기 위해 Lazarus와 Folkman(1984)이 공동으

로 개발하고, 오수성과 신현균(2008)이 번안,

김현정, 함경애, 이동훈(2014)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문제 해결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 추

구 대처방식으로 구분되는데, 문제 해결 대처

방식은 문제를 유발하는 개인적․환경적 원인

을 찾아내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은 타인

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문을 구함으로써

당면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을 말한다.

척도는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반응하도록 구성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

집된 자료의 내적신뢰도(α계수)는 문제 해결

대처방식이 .854,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

이 .866으로 측정되었다.

자활의지

본 연구에서 출소자의 자활의지는 Mossholder

(1980)가 개인 내부의 의욕과 동기를 행동 및

태도의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고안한 척도

에 대하여 김영미(2002)가 재구성하고, 김승의

(2006)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

체적인 문항 내용은 ‘스스로 노력만 하면 얼

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하는 목

표가 명확해졌다’, ‘내가 하는 일의 목표를 달

성하는 데 집중하고자 노력한다’, ‘일해서 받

는 보수가 내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등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활의지가 높은 것으로 해

석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

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집된 자료의 내적신뢰도(α

계수)는 .939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

하여 6단계의 세부 연구 절차를 수립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SPSS 23.0,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

고, 신뢰도 검증 결과를 토대로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관계를 명시한 측정모형을 구

성하였다. 2단계에서는 측정변인들의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

을 실시하고,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

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 적

률 상관계수를 산출한 후, 유의수준 .05에서

측정변인 간 상관을 확인하였다. 자료의 정규

분포성 및 측정변인 간 상관 확인 후, 자료에

결측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AMOS에서 제

공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IML)을 적용하였

다. 3단계에서는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타당도

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표본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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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민감하여 영가설을 쉽게 기각할 수 있는

값 이외에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를 함께 고려하

여 판단하였다. 또한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분산추출값(AVE) 및 구성개념 신

뢰도(CR)를 산출하였으며, 판별타당도를 검증

하기 위하여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

였다. 4단계에서는 적합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모형을 토대로 사회적 지지가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과 적극적

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구조모형을 구성하였다. 5단계에서는 

값, CFI, TLI, RMSEA 지수를 고려하여 구조모

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

와 자활의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적극적

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자아탄력

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순차적으

로 작용하는 매개효과를 개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phantom변인들을 설정한 후, Bootstrapping

절차에 따라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고, 원

자료()에서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1,000

개의 자료표본을 토대로 모수 추정을 실시하

였으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BC 95% CI)

에서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6단계

에서는 수감횟수 및 최초범죄연령이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

식,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자 분류된 집단에 대하여 잠재변인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고,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

의 차이를 확인하는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사회적 지지, 자아

탄력성,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활의

지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 앞서 측정변

인들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

차, 왜도 및 첨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 결과, 측정변인 왜도의 절

댓값이 3보다 작고 첨도의 절댓값이 8보다 작

게 나타나 다변량 정규성 가정이 만족되었으

며(Kline, 2015), 모든 측정변인들 간 상관이 유

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잠재변인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0

사회적 지지

1 1

2 .881** 1

3 .830** .896** 1

자아

탄력성

4 .171** .136** .140** 1

5 .095* .103* .112* .822** 1

6 .230** .175** .177** .839** .712** 1

7 .237** .165** .154** .666** .553** .660** 1

표 1. 측정변인의 상관행렬,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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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

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좋은 적합

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2

와 같다.

측정모형의 타당도 검증. 모든 측정변인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0.7이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 )으로 나타났으며, 개념신뢰

도(CR)가 0.7이상, 평균분산추출지수(AVE)가

0.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 내 모든

잠재변인의 수렴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를 검증

하기 위해 AVE와 상관계수의 제곱값( )을 비

교한 결과, 모든 잠재변인의 AVE 값이  값

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결과는 표 3, 잠재변인의 수렴타

잠재변인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0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8 .263** .268** .254** .289** .187** .291** .226** 1

9 .242** .277** .241** .230** .168** .220** .136** .624** 1

자활의지 10 .310** .300** .271** .304** .203** .391** .311** .430** .331** 1

평균 8.31 8.25 7.24 28.43 24.91 31.76 6.64 8.68 7.91 39.46

표준편차 6.58 6.36 5.96 6.69 6.57 6.78 2.04 3.24 3.58 9.15

왜도 -0.105 -0.183 0.059 -1.063 -0.632 -1.353 -0.638 -0.291 -0.208 -1.259

첨도 -1.432 -1.401 -1.34 4.023 2.382 6.299 0.811 0.147 -0.353 3.772

주. 1. 가족 지지, 2. 친구 지지, 3. 주요타인 지지, 4. 자신감, 5. 대인관계 효율성, 6. 낙관적 태도, 7. 분노조절,

8. 문제해결 대처방식, 9.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 10. 자활의지.

주. , .

표 1. 측정변인의 상관행렬,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분석결과 (계속)

잠재변인 측정변인 B  S.E. 

사회적 지지

가족 지지 1.000 .904 - -

친구 지지 1.042 .974 .026 39.526***

주요타인 지지 .920 .919 .027 34.429***

표 3. 측정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 결과

모형    TLI CFI
RMSEA

LO90 HI90

측정모형 30 109.533 3.651 .968 .978
.072

.058 .087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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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개념신뢰도(CR) 평균분산추출지수(AVE)

사회적 지지 .953 .870

자아탄력성 .911 .721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778 .639

자활의지 1.000 .500

표 4. 잠재변인의 수렴타당도 검증 결과

경로 AVE   해석

사회적 지지↔자활의지
사회적 지지 .870

.313 .098 확보
자활의지 .500

사회적 지지↔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870

.167 .028 확보
자아탄력성 .721

자아탄력성↔자활의지
자아탄력성 .721

.335 .112 확보
자활의지 .500

사회적 지지↔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 .870

.335 .112 확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639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자활의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639

.491 .241 확보
자활의지 .500

자아탄력성↔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탄력성 .721

.335 .112 확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639

표 5.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 검증 결과

잠재변인 측정변인 B  S.E. 

자아탄력성

자신감 1.174 .968 .040 29.465***

대인관계 효율성 1.000 .839 - -

낙관적 태도 1.069 .871 .042 25.453***

분노조절 .258 .697 .014 18.069***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문제 해결 대처방식 1.122 .881 .102 10.967***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 1.000 .709 - -

자활의지 자활의지 .977 1.000 - -

주. .

표 3. 측정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 결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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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 검증 결과는 표 4, 측정모형의 판별타당

도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구조모형 검증

최대우도추정법을 통해 연구모형인 구조모

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양호한 모형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또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추정한 결과, 구조모

형의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매개효과 검증

비표준화 계수를 활용하여 직접효과와 간접

효과, 총 효과를 산출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경로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B  B  B 

사회적 지지 → 자활의지 .490* .311* .246 .156* .244* .155*

사회적 지지 → 자아탄력성 .155* .167* .155* .167* ― ―

자아탄력성 → 자활의지 .490 .288 .307 .181 .182 .107*

사회적 지지 →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144* .335 .123* .287* .021** .048*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 자활의지 1.363 .372 1.363 .372 ― ―

자아탄력성 →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134* .289 .134* .289 ― ―

주.  .

표 8. 구조모형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분해표

모형    TLI CFI
RMSEA

LO90 HI90

구조모형 30 113.778 3.793 .966 .977
.074

.060 .089

표 6.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변인 B S.E.  

사회적 지지 → 자활의지 .246 .067 3.668*** .156

사회적 지지 → 자아탄력성 .155 .043 3.635*** .167

자아탄력성 → 자활의지 .307 .073 4.206*** .181

사회적 지지 →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123 .022 5.610*** .287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 자활의지 1.363 .189 7.204*** .372

자아탄력성 →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134 .024 5.574*** .289

주. 

표 7.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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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매개로 자활의지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

과 같다.

구조모형의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산

출하는 과정에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매개변인이 두 개 또는 그 이상일 경

우 Bootstrapping 검증방법은 전체 매개효과 및

유의도를 제시할 뿐 개별 간접경로 및 유의

도 검증 결과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한계

를 갖는다(서영석,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Phantom변인을 이용하여 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Phantom변인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모형은 그림 2, 검증결과는 표 9와 같다.

Phantom변인을 활용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

사회적 지지에서 자활의지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사회적 지지에서 자

활의지에 이르는 경로에서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사회적 지지에서 자활

의지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아탄력성과 적극적

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다중매개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림 2. Phantom변인을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모형

경로 B S.E. 95% CI(Bias-Corrected)

사회적 지지 → 자아탄력성 → 자활의지 .037 .020 .009, .088

사회적 지지 →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 자활의지 .130 .035 .077, .215

사회적 지지 → 자아탄력성

→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 자활의지
.022 .009 .008, .046

표 9. Phantom변인을 활용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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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집단분석

수감횟수별․최초범죄연령별 빈도분석

수감횟수별․최초범죄연령별 연구대상자의

빈도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수감횟수별 잠재평균분석 및 집단 간 경로계

수 비교

수감횟수별로 구분된 세 집단(1회, 2∼4회,

5회 이상) 간의 잠재평균분석을 위해 형태동

일성 검증, 측정동일성 검증, 절편동일성 검증,

요인분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형태동일성 모형 검증

결과 만족할만한 적합도를 보이고, 분산이 모

두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형태동일성이

성립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측정동일성

모형 검증 결과 좋은 적합도를 보였고, 형태

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 간 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  )

변인 빈도 비율

수감 횟수

1회(초범) 136 27.0%

2회-4회 249 49.4%

5회 이상 97 19.3%

무응답 22 4.4%

최초 범죄 연령

10대 99 19.6%

20대 157 31.2%

30대 이상 230 45.6%

무응답 18 3.6%

표 10. 수감횟수별․최초범죄연령별 빈도분석

  TLI CFI
RMSEA

LO90 HI90

형태동일성 모형 196.956 90 .956 .971
.048

.039 .058

측정동일성 모형 205.303 102 .963 .972
.045

.036 .054

절편동일성 모형 242.413 122 .964 .967
.044

.036 .052

요인분산동일성 모형 280.300 130 .957 .959
.048

.040 .055

표 11. 수감횟수별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요인분산동일성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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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측정동일성이 성립됨을 확인하였

다. 한편 절편동일성 모형 검증 결과, 역시 좋

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측정동일성 모형과 절

편동일성 모형 간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 ) 나타나 절편동일성 가정

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

하는데 있어  검증과 마찬가지로  차이

검증 또한 표본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Chen(2007)의 제안에 따라 CFI

차이가 .01보다 작으면 동일화 제약을 수용하

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절편 동일

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 간 CFI값의 차이

가 -.005로 나타나 절편동일성이 성립되었다.

요인분산동일성 모형 검증 결과 역시 좋은 적

합도를 보였다. 절편동일성 모형과 요인분산

동일성 모형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  )으로 나타나 요인분산동일성 가

정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Chen(2007)의 제안에

따라 CFI차이를 살펴본 결과 -.008로 나타나

요인분산동일성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감횟수별 집단 간 잠재평

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수감횟수가 1회인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수감횟수가 2∼4회

인 집단과 5회 이상인 집단과의 잠재평균을

비교하고, 수감횟수가 2∼4회인 집단을 참조

집단으로 하여 5회 이상인 집단과의 잠재평균

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분석

결과, 자아탄력성의 평균은 수감횟수가 1회인

집단이 2∼4회인 집단, 5회 이상인 집단에 비

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중간수준의 효과크기

(Cohen’s d)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

감횟수가 2∼4회인 집단의 자아탄력성 평균은

5회 이상인 집단의 자아탄력성 평균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중간수준의 효과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횟수별로 구분된 세 집단에 대하여 모

든 잠재변인의 요인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

한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만

족할만한 적합도를 보여 측정동일성이 성립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집단 간 회귀계

수를 동일한 수준에서 해석할 수 있음을 의미

잠재변인
사회적

지지

자아

탄력성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활의지

참조집단(1회) 0 0 0 0

측정집단(2~4회)
잠재평균 0.413 -1.452* 0.14 -0.286

Cohen’s d 0.069 0.261 0.055 0.03

측정집단(5회 이상)
잠재평균 -0.483 -3.540*** -0.133 -1.507

Cohen’s d 0.08 0.637 0.053 0.162

참조집단(2~4회) 0 0 0 0

측정집단(5회 이상)
잠재평균 -0.861 -2.146*** -0.332 -1.221

Cohen’s d 0.144 0.386 0.132 0.131

주.  

표 12. 수감횟수별 집단 간 잠재평균 차이 분석



강수운⋅이동훈 /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와 자활의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수감횟수 및 최초범죄연령별 다집단분석

- 763 -

한다. 한편 수감횟수에 따라 세 집단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경로계수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6개의 경

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6개의 모

형을 기저모형과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수감횟수가 1회인 집단과 2～4

회인 집단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이 적극적인 스트

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DF   ,

   ,    , TLI  ,

CFI  ). 둘째, 수감횟수가 1회인 집

단과 5회 이상인 집단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DF   ,

   ,    , TLI  ,

CFI  ). 셋째, 수감횟수가 2～4회인

집단과 5회 이상인 집단에 동일성 제약을 가

한 모형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이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DF   ,

   ,    , TLI  ,

CFI ). 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최초범죄연령별 잠재평균분석 및 집단 간 경

로계수 비교

최초범죄연령별 세 집단(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간의 잠재평균분석을 위해 형태동일

성 검증, 측정동일성 검증, 절편동일성 검증,

요인분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14와 같다. 형태동일성 모형 검증

결과 만족할만한 적합도를 보이고, 분산이 모

두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형태동일성이

성립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측정동일성

모형 검증 결과 좋은 적합도를 보였고, 형태

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 간 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  )

으로 나타나 측정동일성이 성립됨을 확인하였

경로
1회 2∼4회 5회 이상

B   B   B  

사회적 지지 → 자활의지 .292 .163 .024* .287 .212 .001** .112 .064 .513

사회적 지지 → 자아탄력성 .300 .155 .068 .135 .081 .195 .589 .394 ***

자아탄력성 → 자활의지 1.965 .456 *** 1.237 .357 *** 1.133 .316 .003**

사회적 지지 →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068 .074 .368 .129 .158 .016* .374 .317 .002**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 자활의지
.093 .226 .005** .127 .329 *** .136 .277 .010*

자아탄력성 →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209 .465 *** .067 .140 .044* .108 .259 .015*

주.   

표 13. 수감횟수별 집단 간 경로계수 비교(요인적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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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절편동일성 모형 검증 결과, 좋은 적

합도를 보였으며, 측정동일성 모형과 절편동

일성 모형 간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 ) 나타나 두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절편동일성 가정이 기각되었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절편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 간 CFI값의 차이가 -.005로, Chen(2007)의

제안에 따라 절편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판

단하였다. 요인분산동일성 모형 검증 결과 역

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절편동일성 모형과

요인분산동일성 모형 간의 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

요인분산동일성이 성립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초범죄연령별 집단 간 잠

재평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최초범죄연령

이 청소년기인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청

년기 집단과 성인기 집단과의 잠재평균을 비

교하고, 최초범죄연령이 청년기인 집단을 참

조집단으로 하여 성인기 집단과의 잠재평균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분석 결

과, 최초범죄연령이 청년기인 집단은 청소년

기 집단에 비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과 자활의지 평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활

의지는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은 작은 값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또한 최초범죄연령이 성인기인 집단은 청소년

기 집단에 비해 자아탄력성, 적극적인 스트레

스 대처방식, 자활의지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활의지는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 사회적 지지는 작은 값의 효과크기

를 나타냈다. 한편 최초범죄연령이 성인기인

집단은 청년기 집단에 비해 자아탄력성 평균

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

력성은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 사회적 지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활의지는 작

은 값의 효과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범죄연령별로 구분된 세 집단에 대하

여 모든 잠재변인의 요인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

과, 만족할만한 적합도를 보여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초범죄

  TLI CFI
RMSEA

LO90 HI90

형태동일성 모형 176.623 90 .959 .973
.045

.035 .054

측정동일성 모형 191.151 102 .963 .972
.043

.033 .052

절편동일성 모형 250.778 122 .955 .967
.047

.038 .055

요인분산동일성 모형 256.887 130 .958 .960
.045

.037 .053

표 14. 최초범죄연령별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요인분산동일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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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라 세 집단 간 존재할 수 있는 경

로계수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

형 내에 존재하는 6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

일성 제약을 가한 6개의 모형을 기저모형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초범죄

연령이 청소년기인 집단과 청년기인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

식이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DF   ,

   ,    , TLI  ,

CFI ). 둘째, 최초범죄연령이 청소

년기인 집단과 성인기인 집단의 차이를 살

펴보면 자아탄력성이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

치는 경로, 사회적 지지가 적극적인 스트레

잠재변인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활의지

참조집단(청소년기 집단) 0 0 0 0

측정집단

(청년기 집단)

잠재평균 1.01 -0.005 1.302*** 1.194*

Cohen’s d 0.173 -0.001 0.499 0.311

측정집단

(성인기 집단)

잠재평균 0.844 1.369* 1.692*** 2.482*

Cohen’s d 0.144 0.292 0.648 0.281

참조집단(청년기 집단) 0 0 0 0

측정집단

(성인기 집단)

잠재평균 -0.152 1.352** 0.395 -0.268

Cohen’s d -0.026 0.289 0.151 -0.03

주.  

표 15. 최초범죄연령별 집단 간 잠재평균 차이 분석

경로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B   B   B  

사회적 지지 → 자활의지 .566 .356 .004** .138 .089 .293 .126 .089 .124

사회적 지지 → 자아탄력성 .163 .193 .060 .136 .175 .037* .040 .051 .461

자아탄력성 → 자활의지 -.029 -.015 .872 -.078 -.039 .628 .559 .309 ***

사회적 지지 →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250 .552 *** .164 .379 *** .064 .149 .038*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 자활의지
.652 .186 .180 1.899 .532 *** 1.176 .355 ***

자아탄력성 →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086 .161 .113 .143 .258 .005** .196 .359 ***

주.   

표 16. 최초범죄연령별 집단 간 경로계수 비교(요인적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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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DF   ,

   ,    , TLI  ,

CFI  ). 셋째, 최초범죄연령이 청

년기인 집단과 성인기인 집단의 차이를 살

펴보면 자아탄력성이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

치는 경로,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DF   ,

   ,    , TLI  ,

CFI  ). 분석 결과는 표 16과 같다.

논 의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사

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는 자활

의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가족 구성원들과의 접촉과 지지 제

공이 출소자의 출소 후 사회 재통합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Visher & Travis, 2003),

지지적인 가족의 존재가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

다는 연구결과(Nelson, Deess & Allen, 2011), 대

부분의 출소자들이 가족, 친구를 통해 직업기

회를 갖게 된다는 연구결과(Solomon, Roman, &

Waul, 2001), 홍콩의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실

시한 연구에서 가족 및 동료구성원들과 긍정

적인 사회적 연대를 형성한 출소자의 재범률

이 낮다는 결과(Adorjan & Chui, 2014)는 사회

적 지지가 자활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사회적 요인임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

와 상통한다. 예컨대 Restorative Opportunities

프로그램이나 COSA(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ility)와 같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정부 및 민간 기관의 교정 사업

과 프로그램은 출소자로 하여금 가해자로서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다루도록 해 주고, 가족의

일원이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가치

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출소자에

대한 소극적인 관리⋅감독에 치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교정 정책 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향후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 복

귀를 위해서는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출소자

의 가족 복귀 및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방안

을 마련하되, 출소자 본인에 대한 지원은 물

론 출소자 가족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할

과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는 자아

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

성은 자활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출소자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를 사회자본의 개념으로 설명한 신연희

(2008)의 연구에서는 출소자에게 있어 사회자

본이 갖는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사회자본이

란 사람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형성하는 대인

관계를 통해 얻는 자본으로(Coleman, 1988), 사

회자본은 출소 후 출소자의 사회적응력을 높

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연희, 2008). 또한

Wolff와 Drain(2004)은 수감 기간 중 외부, 특히

가족과의 관계 유지가 수용자의 정서적 충격

완화에 도움을 주고, 출소 후의 현실 적응, 출

소자의 자아정체성 및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출소자의 자아탄력성

은 자활의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탄력

성이 맡은 직무에 대한 효과적 수행 및 심리

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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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김현주, 김광웅, 2007)와 맥을 같이 한다.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자신감과 자아존중감

이 높아지며(황순택, 구형모, 김지혜, 2001), 자

기효능감, 성취동기 및 자아존중감은 자활의

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이라는 연구결과(김승의, 2006)를 종합하

여 볼 때,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자활의지가

향상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출소자의 자아탄력성과 자활의지 간의 직접적

인 인과관계를 검증하여 밝힌 본 연구의 결과

를 지지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출소자의

자아존중감 증진 및 자신감 배양을 통해 심리

적 안녕과 효과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방안 모색, 궁극적으로 자활의지

향상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자아탄력성을 발달

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

한다.

셋째,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는 적극

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자활

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회적 지지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의 결과는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개인이 중요

한 타인으로부터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

받을 때 대처능력이 향상되어 문제를 보다 적

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연구결과

(Cohen & Wills, 1985)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Calhoun과 Tedeschi(2014)는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지원과 도움

을 요청하는 과정을 ‘대화를 통한 자기노출’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감정을 외부로 표

출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

는 과정에서 외부의 지지가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가족의 지

지는 수형자 및 출소자에게 불안, 재범과 같

은 내⋅외적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있어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가족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은 수형자

들로 하여금 수형 생활 중 경험하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한편 출소 후 재사회화에 긍정적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lt & Miller,

1972; Howser & McDonald, 1982). 이 외에도 다

수의 선행연구(Bales & Mears, 2008; Horney,

Osgood, & Marshall, 1995; Sampson & Laub,

1990)에서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를 통한 출

소자의 문제행동 감소 및 재범예방에 사회적

지지, 특히 가족의 지지가 갖는 영향력의 중

요성을 시사하고 있는바 출소자 가정의 가족

기능 회복과 가족 내 응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출소자 가족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출소자의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자활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스

트레스 상황에서 보이는 다양한 유형의 대처

행동들이 개인의 적응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견해(김윤경, 정문자, 2009)와 맥을 같이한

다. 구체적으로 Compas, Malcarne, Fondacaro

(1988)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따라 적응 수준이 달라진다고 주

장하였고, 국내 연구들(박경순, 1999; 박진아,

정문자, 2001)에서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을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해결 대처행동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활용하려는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행동을 많이 할수록 스트레스 후에

우울, 불안, 위축 등의 내면화 행동문제와 비

행, 반사회적 공격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

동을 덜 보인 반면 소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할수록 스트레스 후 내면화․외현화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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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한바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

는 능력이 출소자의 심리적 안정, 자립․자활

및 재범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출소자의 자활의지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효성 있는

운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와 자활

의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

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가 각각 유의하였다.

먼저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

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아지고,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은 자활의지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영애(2010)

는 사회적 지지 자원의 제공도 중요하지만 제

공되는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고 받아들이는

심리적 특성으로서의 자아탄력성이 자활의지

에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자아탄력성의

향상을 강조하였다. 이는 출소자에게 적응력

과 의지의 기반이 되는 자아탄력성 향상 프로

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지지가 자활의지

를 함양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

사한다. 또한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통해 자활의지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 수준이 높아진 출소자들의 자활의지 수

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입협과 오세란

(1996)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

의 역할, 문제해결 능력 증진뿐 아니라 적응

행동 증진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에 광범

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스트레스 대처 및 문제해

결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환경에 대한

개인의 적응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와 자

활의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

트레스 대처방식의 다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

다. 즉 사회적 지지는 자활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탄력성 및 적극

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가 자

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

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갖는 순차

적 매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출소자

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

탄력성이 향상되고,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

은 출소자로 하여금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자

신이 처한 환경과 현실에 잘 적응하고, 궁극

적으로 자활의지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사

회적 지지를 통한 개인의 건강한 적응은 자아

탄력성에 영향을 미쳐 부적응을 방지하고, 스

트레스 대처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고 삶에 긍정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연구결과(Block &

Kremen, 1996),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

스에 적절히 대처하고, 환경에 잘 적응함으로

써 사회적․직업적․심리적 기능을 보다 효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박연성, 현

은미, 2009)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

는 출소자의 자활의지 향상에 있어 사회적 지

지, 자아탄력성의 향상,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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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식의 습득 등 사회적․심리적 요인을 고

려한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여섯째, 수감횟수에 따른 잠재평균 및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검증 결과, 수감 횟수가 증

가할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감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아지고, 자아탄력성이 낮아질

수록 재범확률은 98% 높아진다고 밝힌 연구

(이동훈 외, 201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상

의 연구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수감횟수

의 증가로 인한 자아탄력성의 감소 자체가 아

니라 자아탄력성의 감소로 인한 재범률 상승

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복적인 수감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격리된

기간이 길수록 사회 적응 능력이 저하됨으로

써 자아탄력성이 낮아지고, 이와 같은 사회

적응의 어려움은 결국 재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전 수감횟수가 많은

출소자일수록 본인이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높게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연성진,

최진규, 유영재, 장홍근, 2012)는 출소 후 현실

적응의 한계와 재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출소자들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는 반복되는 재범이나 장기간의 복역생활로

인해 출소 후 사회 적응이 어려운 취약 집단

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수

감횟수에 따라 자활의지 관련 변인들 간의 영

향력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즉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키고, 자아탄력성 및 적

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향상 방안을 모

색하는 데 있어 수감횟수에 따른 집단별 특성

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일곱째, 최초범죄연령에 따른 잠재평균 및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검증 결과, 최초범죄

연령이 청년기인 집단은 청소년기 집단에 비

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자활의지

평균이, 성인기인 집단은 청소년기 집단에 비

해 자아탄력성,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활의지의 평균이, 성인기인 집단은 청년기

집단에 비해 자아탄력성 평균이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 특이

할만한 점은 최초범죄연령이 청소년기인 집단

의 경우, 청년기와 성인기 집단에 비해 재범

의 보호요인이라 할 수 있는 자활의지 및 관

련변인들의 잠재평균값이 대체적으로 낮은 수

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초범죄

연령이 빠를수록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Wierson & Forehand, 1995), 최초범죄연령

이 재범의 주요 예측요인이 된다는 주장

(Mitchell, Parent, & Barnett, 2002)과 같은 맥락

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

의 문제행동 및 범죄가능성이 관측되는 경우,

해당 문제행동이 심각한 범죄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개입이 필수적이며, 이들의 범죄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처

우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검증 결과에 따르면, 최초

범죄연령이 청년기인 집단은 청소년기 집단

및 성인기 집단에 비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

처방식이 자활의지에 보다 많은 영향력을 미

치고 있으며, 성인기는 청소년기 집단과 청년

기 집단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자활의지에 보

다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활의지 향상을 통한 재범예방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최초범죄연령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경력범죄자들

의 범죄시작 연령을 고려한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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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출소

자들의 자활의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성 향상,

대인관계 능력증진,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서비스

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담심리적 개입 프로그램들은

구체화된 매뉴얼이 없고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선

진 각국의 출소자 지원 정책 가운데 출소자의

내적 역량을 강화시키고 정신건강의 향상을

통해 출소자의 자활의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수

정․보완하여 도입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자체

적인 프로그램 개발, 이에 필요한 상담 전문

인력 확충 및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꾸준

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는 지금까지 감시와 배제, 경계의 대상으로

만 보아 왔던 출소자를 체계적인 연구의 대상

으로 인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출소자의 자활의지를 주제로 수행

된 연구가 제한적인 가운데 출소자의 자활의

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다

각적인 측면에서 도출하여 그 인과관계 및 수

감횟수와 최초범죄연령에 따른 차이를 실증적

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지금까지 출소자의 재범 방지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법적․정책적․제도적으

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출소자 개인

의 인식, 자아탄력성,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 자활의지와 같은 요인들을 탐색함으로

써 출소자 개인의 내적 자원과 가능성 안에서

재범예방의 해법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

어졌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적

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세 가지로 제한

하였다. 이 세 가지 변인은 선행연구를 통해

출소자의 자활의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선정되었으나 출소자의 자

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관

계를 모두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최근에는 기존의 자활의지에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까지 포함한 희망(Hope)을 심리적 자

활로 보고, 이를 경제적 자활의 중요한 선행

요건으로 논의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

다(Hong, Polanin, & Pigott, 2012). 이와 더불어

출소자의 긍정적 변화와 목표 성취를 위한 동

기화의 핵심개념으로 Snyder(2002)의 희망이론

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으므로(이동훈 외,

2014) 추후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자활의지와

관련하여 희망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연구

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출소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된 자로서, 형기 종료․가석방․사면 등의 사

유로 출소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개념이

다(법무연감, 201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

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숙식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에 한정하여 연구참여자 선정이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

을 보완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자활

의지 측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연구대상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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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on Effects of Self-resilience and Active Stress-coping

Method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Willingness for the Self-sufficiency among Ex-offenders

: Multi-group Analysis According to the Number of Imprisonment

and the Age of Initial Crime

Su Eun Kang Dong Hun Le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self-resilience,

active stress-coping methods and the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Data was collected from 504

ex-offenders and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 23.0. The results indicated that all path coefficients

in the structural model were meaningful on the structural model. Additionally, the mediation effects of

self-resilience and active stress-coping methods were respectively meaningful between social support and the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Multiple-group analysis based on ex-offenders ’ number of incarcerations and

age at initial crime indicated that the proposed model had good corresponding level to all the groups

distinguished, and that the structural model properly explained all of the groups.

Key words : ex-offenders, social support, self-resilience, active stress-coping methods, the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